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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11월 미국 판매 동반 상승

미, 사이버먼데이 역대 최대 쇼핑 기록 갱신

현대·기아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판매에 

힘입어 미국 시장 판매량이 10% 증가했다.

5일‘뉴시스’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미국법인은 이날 

11월 판매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량(제네시스 포함)은 11만3,272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4% 증가했다.

현대차는 11월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6.2% 늘

어난 6만601대를 판매했다. 특히 SUV 모델은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한 3만3,340대가 판매됐다. 전체 판매 중 

SUV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55%를 기록, 판매량 증가에 

큰 보탬이 됐다. 

모델별로 살펴보면 싼타페는 9,740대로 전년 동월 대비 

‘블랙 프라이데이’를 제치고 미국의 최대 쇼핑 행사로 

자리를 잡은‘사이버 먼데이’(12월 2일) 매출이 90억 달

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쇼핑 기록을 갱신했다.

4일‘연합뉴스’가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

션인‘어도비 애널리틱스’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사이버먼데이 당일 매출은 미국 100대 유통업체 중 주

요 80곳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94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는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 사이버먼데이 매출(79억 달

러)보다 19.7% 불어난 규모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11

월 29일) 매출액인 74억 달러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심야 시간대 온라인 쇼핑객이 몰렸다. 자정을 전후

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0억 달러의 온라인 매출

이 발생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겨울왕국2’(FrozenⅡ) 

장난감과‘FIFA 20’,‘Madden 20’등과 같은 비디오 게

임, 애플의 노트북, 삼성전자 TV 등이 가장 인기 있는 품

목으로 꼽혔다.

‘온라인 유통 공룡’아마존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추

8.3% 증가했으며, 지난 6월 미국 시장에 판매되기 시작

한 팰리세이드는 10월보다 21% 증가한 5,268대가 팔렸

다. 투싼 1만2,008대, 코나 5,996대, 베뉴 290대로 집계됐

다. 제네시스 브랜드도 G70의 선전으로 전월 대비 판매

량이 12% 증가해 2,167대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세단 판매량은 다소 부진했다. 현대차의 11월 

미국 세단 판매량은 2만7,261대로 9.7% 감소했다. 

기아차는 11월 미국 시장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 늘어난 5만504대를 기록했다.  기아차도 SUV 모델 

판매가 늘어나며 호실적을 보였다. 

지난 2월 출시된 SUV 텔루라이드는 6,824대가 팔리

며 월간 최고 기록을 세웠다. 스포티지와 쏘렌토는 각각 

8,125대, 7,899대가 판매됐다.

수감사절부터 사이버먼데이까지 5일간 수억개 제품이 

판매됐다.”면서“특히 사이버먼데이 매출은 아마존의 

20여년 역사에서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먼데이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마치고 월요일에 

직장에 출근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한 것에서 시작됐다. 미국에서는 11월의 4번

째 목요일인 추수감사절부터 다음 날인 블랙프라이데이

를 거쳐 일요일까지가 전통적인 연말 최대 쇼핑 성수기였

으나 사이버먼데이가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을 넘

어서면서 유통 지형도를 바꾼 상황이다.

올해 사이버 쇼핑이 급증한 이유로는 미국 전역이 겨울 

폭풍을 비롯한 악천후를 겪은 데다 연말 쇼핑 시즌이 예

년보다 짧은 편이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한층 

더 몰렸기 때문으로 어도비는 분석했다.

연말 쇼핑시즌 전체로는 총 1천438억 달러로, 지난해(1

천260억 달러)보다 18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어

도비는 내다봤다.

미국, 70년 만에
원유 ‘순수출국’ 변신

미국이 지난 9월부터 석유 순수출국으로 전환됐다.

지난 2일‘뉴데일리’가‘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통계를 인

용해“미국이 지난 9월, 정부가 통계를 집계한 1949년 

이래 처음으로 원유와 석유제품 순수출국이 됐다.”고 

밝혔했다. EIA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9월부터 매일 8

만9,000배럴의 석유를 순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IA는 지난 11월 초순 단기 에너지 전망을 통해 미

국의 석유 순수출국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며, 석

유 수입량을 2019년 기준(52만 배럴/일)으로 상정했

을 때 2020년에는 하루 75만 배럴의 순수출량을 기록

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는“미국은 예전에도 주간 단위 기록에는 

순수출을 기록했던 때가 있지만, 월 단위 전체로 석유 

순수출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셰일 에

너지 붐이 시작되기 전인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

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밥 맥날리 래피던에너지그룹 대표는“미국이 석유 

순수출국이 됐다는 사실은 셰일혁명이 석유산업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보여준다.”고 통신에 설명했다. 

라이스타드에너지의 가스시장 분석가인 신드레 크

누트손 부사장은“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석유 순수출

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2030년까지 당초 계획했던 

에너지 생산량 목표를 30% 이상 초과할 것”이라고 전

망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미국 내 정유소의 수요 때문에 

중유는 계속 수입하며,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해외업

체의 정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행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서부텍사스와 뉴멕시코 지역에서의 셰일

오일 생산량이 2020년부터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영세 석유시추업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며“미국의 석

유 순수출국 지위는 깨지기 쉽다.”고 덧붙였다.

전  당  포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LC3019-0990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정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